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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Georgia의 교수인 David R. Kamerschen 박사는 미국의 감세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명이서 매일 한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식사의 값은 다 합쳐서 $100이었다. 그들은 세금을 내는 식으로 각자 지불을 했다. 즉 각자의 소득에 따라 돈을 지불한 것이다.

첫 4명은 전혀 돈을 내지 않았다.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친구는 $1를 냈다.

여섯번째의 친구는 $3를 냈다.

일곱번째 친구는 $7를 냈다.

여덟번째 친구는 $12를 냈다.

아홉번째 친구는 $18를 냈다. 

열번째 친구, 즉 그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친구는 $59를 냈다.

이와 같은 지불제도를 유지하며 그들은 즐겁게 매일 저녁 식사를 같은 곳에서 했다.

어느 날 식당주인이 한가지의 결정을 했다.

그 열 사람의 친구들이 매일 자기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니 고맙기가 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식사 값을 깎아 주기로 했다.

“당신네들은 참 고마운 고객들이십니다. 이제부터 식사 값을 $2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100를 지금까지 내셨지만 이제부터는 $80만 내십시오.”라고 말했다.

첫 네 친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전에도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여섯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

 $20 라는 할인된 액수를 어떻게 할당을 해야 할까? 그래서 그들은 공정하게 할인의 혜택을 나눠 갖기로 했다.

지금까지 돈을 냈던 여섯 친구들은  $20를 여섯으로 나눠 보았다. 1인 당  $3.3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1 와 $3를 냈던 다섯번째 와 여섯번째의 고객에게는 지금까지 냈던 액수보다 더 많은 할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식당 주인이 제안을 했다. 각자의 지불 액수를 돈을 내는 액수에 비례 되게 삭감을 하라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내던 액수에 비례 되도록 할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다섯번째 친구는 이제 식사값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즉 100% 할인을 받은 것이다.)

여섯번째 친구는 $3를 내던 것을 이제 $2 만 낸다.  33% 의 할인이다.

일곱번째 친구는 $7 대신 이제 $5만 내면 되었다. 28%의 할인이다.

여덟번째의 친구는 $12 대신$9만 내면 되었다. 25%의 할인이다.

아홉번째의 친구는 $18 대신 $14만 내면 되었다. 22%의 할인이다.

열번째 친구는 $59 대신 $49만 내게 되었다. 즉 그는 16%의 할인을 받은 것이다.

합계가 $79 (소수점은 David R. Kamerschen가 무시한 결과입니다) 

식사 값을 내는 여섯 친구 모두에게 혜택은 돌아간 것이다. 첫 네 사람은 전과 같이 여전히 돈을 내지 않고 식사를 했다. 할인된 액수로 식사값을 지불한 후에 그들은 식당 밖으로 나와서 각자가 누린 할인 혜택을 비교해 보았다.

“나는 $20 중에서 겨우 $1만의 혜택을 받았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10배의 혜택을 받았다”고 여섯번째 친구가 불평을 했다.

“그래 맞아.” 다섯번째의 친구도 덩달아 불평을 했다. “나는 겨울 $1의 할인을 받았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10배나 많은 할인을 받았으니 공정하지 못하다.”

 “옳아.” 이번에는 일곱번째의 친구가 말했다. “나는 겨우 $2의 할인을 받았는데 저 친구는 $10의 혜택을 받았으니 돈 많은 친구에게만 유리해진 것 아니야?”

 “잠깐만.”  공짜로 식사를 하던 첫 네 사람이 한목소리로 외쳤다. “우리에게는 전혀 혜택이 오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난 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체계이란 말이야. 우리들에게도 할인의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아?” 네 사람은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고 식사를 했던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래서 아홉 친구는 열번째 친구를 두 둘 겨 팼다.

그 다음날 저녁에 그들은 여전히 같은 식당에 갔다. 그러나 열번째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홉 사람의 친구들은 열번째 친구 없이 식사를 했다. 식사 값을 지불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내게 된 액수를 다 합쳐도 식사 값의 반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감세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야기 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부자라고 공격과 비난을 하면 그들이 식탁에 나타나지 않게 될 찌도 모릅니다. 왜냐구요? 딴 곳에도 요리를 잘하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현재 미국에서는 위로 50%의 소득을 갖는 국민들이 96.3%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밑으로 50%는 4%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즉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위의 50%가 내는 세금의 혜택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세정책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고 비난을 하는 정치인들과 일부 국민들이 있습니다만 그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끝

